
대한상의, 환경마크제품 구매할당제 필요

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조달물품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인증제품으로 사도록 의무화하는 [목표할당제]를 도

입해 시행 10년째인 환경마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.

대한상의는 [환경마크제도 개선방안]에서 환경마크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각종 부담금 및 예치금

감면, 융자 혜택, 조세혜택 등을 제시하고 관련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신청수수료의 국고지원을 요청했다.

현행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정부조달품목 우선구매 대상으로 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재활용품에 한해 제한적

으로 구매되고 있을 뿐이다.

실제로 2001년 환경마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48개 정부기관의 환경마크제품 구

입은 870억원에 그쳤다.

대한상의는 한국이 미국, 독일, 캐나다 등에 비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수가 적고 기업의 참여도 저조한 것

은 인증제품에 대한 정부구매 및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.

대한상의는 환경마크제도가 활성화되려면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함께 정부구매

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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